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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생을 기억하자

② 성모 승천 대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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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재 가롤로 신부 | 교구 사무처장

   교황님이 우리나라를 방문하신 가운데 성모

님의 승천대축일을 맞이하였다. 내일이면 124분

의 자랑스런 순교선조들이 복자품에 오르실 것

이다. 한국교회의 영광이고 우리 모두의 큰 기

쁨이다. 그러나 성모님의 승천과 순교자들의 시

복이라는 영광이 그저 주어지지 않았다. 성모

님의 일생, 순교자들이 순교에 이르기까지 겪었

던 혹독한 시련의 나날들 그 과정을 잊지 말아

야 하겠다. 쫓기고, 잡히고, 고문당하고, 조롱당

하고 마침내 죽임당하는 그 모든 것을 견디면서

도 끝까지 놓지 않은 그 무엇 때문에, 아니 결코 

잃을 수 없는 그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잃는 것을 감수했기 때문에 오늘 그분들

의 영광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매일미사에서 힘을 얻고, 우리 신앙의 

기본을 되새긴다. 주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

활. 그것은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의 징표인 동시

에 우리가 가야할 길에 대한 가르침이다. 희생

을 통한 영생의 길.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선

명한 이정표이다. 살아가는 중에 온갖 현란하고 

솔깃한 안내 표지판들을 만나게 되지만 대개는 

속임수이거나 그럴듯하기만 해서 들어섰다간 미

로를 헤맨 끝에 결국 되돌아나오기 일쑤이다.

   성모님과 순교자들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주

신 또다른 모습의 이정표이다. 우리를 앞서 걸어

가셔서 그분들이 남긴 발자욱은 우리가 가야할 

길을 가리키고 계신다. 때로 힘겨워하는 우리 

곁에서 격려하고 용기도 주신다. 그저 바라보기

만 하고 걷지 않으면 도달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은 또한 광복절이다.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빼앗아 자신을 보전하고 강화하고자 하는 

사악한 권력자들에 의해서 동아시아의 선량한 

백성들이 겪은 고통과 상처가 그 얼마였던가? 

역사는 반복된다고 하지 않는가? 오늘날에도 

기회만 있으면 온갖 거짓명분으로 전쟁불사를 

외치는 세력들이 있음을 우리는 간파하고 대처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자세는 교황님이 말씀

하시듯이 또다른 사랑의 실천이다. 전쟁의 희생

자를 도우는 사랑보다 전쟁을 막는 행동이 더 

크고 현명한 사랑인 것이다. 

   우리나라가 광복되는데는 우리가 기억함직한 

또다른 불의의 희생자들도 있었다. 전쟁을 끝내

기 위한 극약처방으로 히로시마에 이어 1945년 

8월 9일 또 한발의 원자폭탄이 나가사키 상공

에 투하되었는데 나가사키는 300년 가까운 박

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온 잠복 기리시탄이 가

장 많았던 일본 가톨릭의 중심지였다. 신앙의 

자유를 얻고 나서 신자들이 힘을 모아 동양에

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우라카미 성당을 세우

고 그 주변에 1만 2천 명의 신자들이 살고 있었

다. 군수공장을 겨냥한 폭탄은 바람을 타고 우

라카미 성당 상공에서 폭발하였고 8천 5백 명

의 신자들이 산화하였다. 원죄없이 잉태되신 성

모님을 주보로 모신 우라카미 성당과 신자들이 

희생물로 바쳐지고 일본이 항복한 날이 성모 승

천 대축일이었다는 것이 우연의 일치이기만 할

까? 그들이 하느님 보시기에 가장 흠없는 제물

로 선택된 것이 아닐까? 성모님의 희생, 순교자

들의 희생 그리고 우라카미 신자들의 희생을 생

각하게 하는 오늘이다.



김종륜 루카 

(1819 - 1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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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쁨이 넘칠 때 누구와 함께 나누는가? 슬픔이 넘칠 때는 또 누구한

테 하소연하는가? 언젠가 삶을 마감하게 될 순간 그때는 또 누구를 찾

을 것인가? 하느님 나라에 대한 희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은 삶의 마지막 

순간이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알고 있다. 하지만 머리로 알고 있는 것

과 실제로 믿는 것에는 차이가 있지 않은가? 살면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 자주 예수님과 성모님을 찾았던 이들이 생의 마지막 순간에도 그분

들을 가장 먼저 찾지 않을까? 순교자 김종륜 루카를 묵상하다 그런 생

각이 들었다.    

  동료들 가운데 첫 번째로 참수형을 받게 된 김종륜 루카는 굄목에 엎

드리기 전에 십자성호를 경건하게 긋고 예수 마리아를 큰소리로 외쳐 불

렀다. 휘광이의 칼날에 목이 잘리기 직전 예수님과 성모님께 온전히 자

신을 맡기며 숨을 거둔 그의 모습은 오랫동안 교우들의 가슴에 남아 있

었다.

   평생을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왔던 그는 1866년 병인박해가 일어나

자 고향인 충청도 공주를 떠나 그의 부모님과 함께 경상도 상주 멍에목

으로 피신을 하였다. 다시 경상도 언양 간월을 거쳐 비교적 안전한 죽령 

교우촌을 찾아 이양등 베드로, 허인백 야고보 등의 교우들을 만나 서로 

권면하며 신앙생활을 하였다.

   박해를 피해 안전한 곳으로 이주하며 다녔지만, 그는 결국 1868년 범

굴에서 동료들과 함께 체포되어 경주로 압송되었다. 경주 진영에서 문초

와 형벌을 받는 동안 천주교 신자임을 자랑스럽게 고백하고 굳건하게 신

앙을 증거하였다. 경주에서 병마절도사가 있는 울산까지 80리 길은 죽음

의 행진이었다. 큰 칼을 목에 차고 돌과 자갈, 가시밭길을 걸어 이틀 만

에 도착한 후 혹독한 문초를 받고는 선참후계령에 의해 장대에서 1868

년 9월에 참수형으로 순교하였다. 당시 그의 나이는 49세였다. 

   순교자 김종륜 루카님! 당신처럼 죽음 앞에서도 용감히 예수님과 성모

님을 부를 수 있도록 저희 믿음이 자라게 빌어주소서. 

힘들 때 누구를 찾는가?
김종륜 루카 ( 1819 - 1868 ) 의 순교이야기

대구지역 순교자 20위의 삶을 묵상하며 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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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 동정이신 마리아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의 어머

니셨으며 동시에 평생 동정

으로 사셨습니다. 성경에 근

거를 둔 예수 그리스도의 동

정녀 잉태는 초대교회 때부

터 오늘날 까지 사도신경을 

통해 정통신앙으로 고백되며 

받아들여져 왔습니다. 성모

님께서 평생 동정으로 지내셨다는 전통은 431

년 에페소 공의회 때 공인되었고 553년 제2차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 <평생 동정이신 마리

아>를 선포하게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 동정녀

의 몸으로 예수님을 잉태하셨다는 것은 하느님

의 구원행위가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권능에서 나온다는 것이며 동정녀가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참 하느님이시기

에 동정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

성모님께 부여된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칭호

는 4세기 초부터 교회 안에서 사용되기 시작

했으며 431년 에페소 공의회에서 선포되었습니

다. 성모님을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

은 첫째, 성모님의 아드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된 인간이심을 의미하고, 둘째로 예수님께서 

참된 하느님이심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성모님에게서 태어

나신 예수님이 인간이시면

서 동시에 하느님이시라는 

고백이 나오게 되었고 예수

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 또

한 마땅히 <하느님의 어머

니>라고 지칭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싹트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의 원죄 없으신 잉태

과거에는 무염시태(無

染始胎)로 불렀던 <원

죄 없으신 잉태> 교의는 

1854년 비오 9세 교황

님에 의해 선포되었습니

다. 하느님께서 육신을 

취하신 태중은 무죄하

고 흠없이 깨끗해야 한

다는 것으로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미리 구원

사업에 참가하도록 선택되신 성모님께서는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

스도의 공로와 하느님의 은총으로 일체의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성모님

께서는 1830년 프랑스 파리의 카리타스 수녀

원에서 발현해 당신이 원죄 없이 잉태되셨음을 

알려주셨으며 1858년 프랑스의 루르드에서도 

발현하시어 이를 다시 알려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승천

1950년 비오 12세 교황님

에 의해 믿을 교리로 선포

된 <성모님의 승천>은 스스

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의 

승천과 구별하기 위해 하늘

로 들어 올림을 받으신 것

이라는 몽소승천(夢召昇天)

이라는 말을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약속된 영원한 

생명의 영광에 하느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

의 승천에 참여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성모님

의 승천>은 하느님 구원행위의 완성이며 은총

의 완성인 것으로 교회의 전형이요 우리 신앙

의 모범이신 성모님께서 받으신 영광의 지위는 

우리가 앞으로 맞이하게 될 은총의 지위를 말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성모님에 관한 4대 교의

 성모 승천 대축일 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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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당송

마리아님, 오늘 천사들의 무리 위에 높

이 오르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개선하셨으니, 저희 모두 어머니께 영광

을 드리나이다.

▲ 제1독서 [ 1역대 15,3-4.15-16; 16,1-2 ]

< 온 이스라엘은 다윗이 미리 쳐 둔 천막 

안에 하느님의 궤를 옮겨 놓았다. >

▲ 화답송

◎ 일어나소서, 주님, 권능의 궤와 함께 

당신 안식처로 드소서.

○ 보라, 우리는 에프라타에서 소식을 듣고,

야아르 들에서 그 궤를 찾았노라. 우리 

그분 거처로 들어가, 그분 발판 앞에 엎

드리세. ◎

○ 당신의 사제들이 의로움의 옷을 입고,

당신께 충실한 이들이 환호하게 하소서. 

당신 종 다윗을 보시어, 당신 메시아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소서. ◎

○ 주님은 시온을 택하시고, 당신 처소로 

삼으셨네. “이곳은 길이 쉴 나의 안식처, 

내가 원하였으니 나 여기 머물리라.” ◎

▲ 제2독서 [ 1코린 15,54ㄴ-57 ]

< 하느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느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 알렐루야.

▲ 복음 [ 루카 11,27-28 ]

< 선생님을 배었던 모태는 행복합니다. >

▲ 영성체송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들을 잉태하신 

동정 마리아의 모태는 복되시나이다.

▲ 입당송

하늘에 큰 표징이 나타났네. 태양을 입

고 발밑에 달을 두고, 머리에 열두 개 별

로 된 관을 쓴 여인이 나타났네.

▲ 제1독서 [묵시 11,19ㄱ; 12,1-6ㄱㄷ.10ㄱㄴㄷ]

< 태양을 입고 발밑에 달을 둔 여인 >

▲ 화답송

◎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당신 사랑을 받는 여인들 가운데, 

제왕의 딸들이 있고, 

오피르 황금으로 단장한 왕비, 

당신 오른쪽에 서 있나이다. ◎

○ 들어라, 딸아, 보고 네 귀를 기울여라.

네 백성, 

네 아버지 집안을 잊어버려라. ◎

○ 임금님이 너의 미모에 사로잡히시리라.

임금님은 너의 주인이시니, 

그분 앞에 엎드려라. ◎

○ 기쁨과 즐거움에 이끌려, 

임금님 궁전으로 들어가는구나. ◎

▲ 제2독서 [ 1코린 15,20-27ㄱ ]

< 맏물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들입니다. >

▲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성모 마리아 하늘로 오르시니, 

천사들의 무리가 기뻐하네.

◎ 알렐루야.

▲ 복음 [ 루카 1,39-56 ]

< 전능하신 분께서 나에게 큰일을 하시

고, 비천한 이들을 들어 높이셨습니다. >

▲ 영성체송 

전능하신 분이 나에게 큰일을 하셨으니, 

모든 세대가 나를 복되다 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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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성모 승천 대축일

박성규 엘리지오

2014년 성모승천대축일에…

행사명 일시 장소

미술전시회 8.20(수)~24(일) 교구청 나동 교육관 2층

사진 · 문인전시회 8.20(수)~24(일) 교구청 교육원 대강당

전례꽃꽂이 8.22(금)~24(일) 교구청 별관 대강당

순교자현양행사 8.17(일)~30(토) 관덕정

경축대음악회 8.23(토) 오후 7시 대구시민회관 대공연장

작은음악회 8.30(토) 오후 7시 교구청 안익사 야외무대

성모승천대축일 : 8.15(금) 09:00

124위 시복미사 : 8.16(토) 09:00 

제6회 아시아청년대회 폐막미사 : 8.17(일) 16:20

평화와 화해를 위한 미사 : 8.18(월) 08:50

교황 방한 전용 어플 출시

Play스토어, App Store에서 “pbc pope” 검색 후 설치

· 주최 : 천주교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 주관 : 시복경축문화예술제 준비위원회 (준비위원장 김종덕 요셉)

· 문의 : 사목국 평신도담당, 250-3057

평화방송 TV, 라디오 특별생중계  



대구성령봉사회 8월 피정

1일 대피정(강사: 서창은 요셉)

일시: 8.16(토) 13:00~18:00 

1박 2일 피정(강사: 김종천 요한)

기간: 8.23(토) 14:00~24(일) 16:00 

신청: 대구성령봉사회(고령), (054)954-0951

젊은이 피정(예수님 비유를 통한)

제1차: 8.22~23 / 제2차: 8.23~24 

대상: 주일교사, 청년, 관심있는 젊은이

장소: 부산 성분도 은혜의집

회비: 1인당 4만 5천 원

문의: (051)753-5744 / (010)7720-5744

말씀의성모영보수녀회 Fiat수도생활체험피정

기간: 8.30(토)~31(일) 

대상: 34세 미만 미혼남녀 / 2만 원

문의: (010)8920-9423

내적 여정 에니어그램 피정

기간: 9.26(금)~28(일)

문의: 올리베따노 성 베네딕도 수도회

안젤로 수사, (010)3664-3986 

렉시오 디비나 피정

기간: 9.27(토) 14:00~28(일) 16:00

피정비: 5만 원, 신청: 8.31(일)까지

신청: 다음카페 cafe.daum.net/biap

주관: 교구 성서사도직 담당

문의: 250-3082 / (010)3245-3082

한여름 Taize 축제

베트남 청년들&수녀들과 함께

일시: 8.20(수) 18:00(식사, 기도, 축제)

대상: 남녀노소 누구나

회비: 1인 5천 원

신청: 예수성심시녀회, (010)9056-9005

국가자격 무시험 장례지도사 교육생 모집

모집: 야간 40명(교육기간: 8.30~11.30)

자격: 학력 남녀 나이 무관 / 모든 교우 분

교육: 월,수,금 18:30 / 일 14:00~(250시간)

문의: 대가대 장례지도사교육원, 

660-5557

청년 Vacare Lectio Divina 모임

첫모임: 9.16(화) 매주 화 19:00 

장소: 삼덕성당 옆 포교베네딕도수녀원

문의: (010)8519-3431 / (010)9347-3431

20차 외식산업 성공전략 심포지움

일시: 8.21(목) 14:00, 감삼동강당(무료)

내용: 저비용투자 고수익점포 경영전략

대상: 외식식품 경영자, 관리자, 창업예정자

주최: 대구가톨릭대 보건과학대학원

문의: 850-3177(www.oesikceo.com)

글라라 영성공개 특강

일시: 8.30(토) 14:00~17:00

장소: 프란치스카눔(월배성당 뒤)

강사: 김찬선 레오나르도 신부(OFM)

문의: (010)3440-0304

가톨릭상지대 원격평생교육원 교육생 모집

학점은행제 자격증 및 학위 과정(원격수업)

개강: 8.21(목), 사회복지사 / 보육교사

문의: 1577-0361(www.cec.or.kr)

2015 가톨릭상지대학교 신입생 모집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수시1차 모집: 9.3(수)~27(토) 

모집요강은 대학 입학홈페이지 참조

http://ipsi.csj.ac.kr

문의: 입학홍보처, (054)851-3021~2

가톨릭신문사 도보 성지순례

일시: 10.10(금)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 14일

11.4(화) 이스라엘 순례 9일 / 11일

주제: 걸어서 하느님을 만나는 곳

자세한 문의사항은 연락부탁드립니다

문의: 428-5004

http://www.cttour.org

성소 | 피정

교육 | 모집

미사안내

2대리구 교정사목후원 감사미사 8월 18일(월) 10:30 범어성당 한티순교성지 후원회월례미사 8월 18일(월) 11:00 수성성당

포항지역 군종후원회 월례미사 8월 18일(월) 11:00 죽도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1일(목) 10:00 평화성당



8월 가나 강좌

일시: 8.17(일) 9:30~17:30

장소: 가톨릭대학병원 내 의대 마리아관 

참가비: 2만 원, 당일접수(무료주차)

문의: 641-5678 / (010)8853-7458

가나피정(1박2일)신청: 9.13(토)~14(일)

한국천주교회사 및 성지안내봉사자 4기 모집

기간: 8.29~12.19(매주 금) 19:00

장소: 교구청 별관 대회합실 

수강료: 20만 원

강사: 이찬우 신부 / 담당: 서준홍 신부

문의: 봉사자, (010)2802-2703

2대리구 거룩한 독서 성서 모임

일시: 9.1부터 (매주 월) 10:00 / 19:30

장소: 수성성당 교육관

강사: 박성대 신부(2대리구 주교대리)

교육비: 3만 원(교재비 포함)

문의: 2대리구 사무실, 743-7010

한국 순교자들의 순교영성학교

일시: 9월~12월(매주 월) 19:30~21:30

장소: 수성성당 / 회비: 5만 원 

강사: 김길수(사도요한) 교수

문의: 수성성당 사무실, 742-0224

평신도신학교육원 수강생 모집

개강일: 9.1(월)부터 

과목: 교회론, 미사와 가톨릭신앙, 철학, 

여성학, 그리스도교 미술의 세계, 성경인

물 40인, 부모교육, 복음의기쁨, 대구의 

신앙·역사·문화, 수도원순례, 성경과정

다음카페: 평신도신학교육원, 660-5105

앞산 밑 북카페 가을 강좌

기간: 9.2(화)부터

노자와 놀기(화 10:30): 최성준 신부

물질의 심장읽기(수 14:30): 이문희 대주교

교부들의 삶과 신앙(목 15:00): 정래곤 신부

생활음악교실(금 14:30): 김정자 선생

사회교육 프로그램 강좌 개설

개강: 9월 셋째주 

내용: 황종렬 박사의 5차원영성수련

장경화 선생님의 부모-자녀 프로그램

스페인어 초급반-매주 수(오전반/저녁반)

문의: 가톨릭근로자회관, 253-1313

가톨릭기술사회 회원 모집

교구장님의 인준을 받아 그리스도안에서 

영성생활 향상과 교회의 건설기술지원에 

이바지 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대상: 교구내 기술사 자격을 지닌 평신도

문의: 박영준 바오로, (010)3528-5489

대구 가톨릭 남성 합창단 단원 모집

기간: 연중 상시, 매주 토 19:00

장소: 계산문화관 5층

자격: 음악을 사랑하는 가톨릭신자

참고: 성악전공 관계없음(오디션 필수) 

문의: 송재용, (010)3352-8748

한티 피정의 집 주방직원 채용 
자격: 영육간 건강하신 분으로 

성지에서 숙식하실 분

문의: (054) 975-5151

여성가족부인정 가정폭력전문상담원

교육생 모집

기간: 9.23~12.16(매주 화,8시간)

대상: 전문대졸업자 이상

문의: 대구가톨릭상담원교육센터,

253-1401

사회복지회 생명사랑나눔운동본부

각본당에 설치된 생명사랑운동본

부 파란색 헌옷수거함에 사랑을 전

해주세요. 헌옷·가전·기타, 해외 어

려운 이웃을 위해 장애학생지원 등 

사용됩니다. 많은참여바랍니다.

문의: 555-4846 / 253-9991

교구 신자 상호별 전화번호부 발행

줄광고(무료) 및 유료광고 신청

대상: 교구 내 신자 사업자

문의: 본당 사무실 또는 

월간<빛> 총무부

250-3158 / 252-5392

행사 | 모임

교육 | 모집

채용 | 안내

(FM 93.1MHz) 오늘의 강론 8월 18일 (월) ~ 8월 23일 (토) 06:50, 18:50 김종률 (스테파노) 신부


